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方正均

通過『素밝멈땀HllU영↓論JEt섬五藏端之考察, 得쫓IJT如下的結論. 

其一是, 如果夜行則뽑껴藏精짧陰虛的狀態所以P옮出於賢, 這就是關於|쏠虛的U밟. 볕중與R며寫|쏠1t 

科程的兩個輔如果一4固輔受病-個異輔亦受病所以賢病f專於~rn.

其二是, 뚫~lj生病血, H有藏血的機能所以H與血有密‘據的關係, 這就是關於有짧的n뽑. R구캅f값 

i世機能這關於牌的設氣傳達, 所J:Jllf有病~!Jn뽕的뚫氣傳達機能也受了障짧. 

其三是, 驚恐&1J氣場散又下짧所以主氣的뼈有病這就是關於氣虛的n댐. 如果師有病則失收敏與廳

降機能, 所以心的陽氣不傳達於下則ι、受鎭傷,

其四是, 由於授기〈歐사則水爾之앙~i'풍犯A體, 又由於過度的活動~lj 賢*靜합불, 這就是關於陰虛與

有짧的P밟. i옳有留看的'I뺨i)f以病不傳達於他藏. 

關鍵詞 ; 五藏n밟, 夜行, F휠恐, 驚恐, 廳Jj(缺↑}

I . 總 論

천식은 숨가쁨을 주 증쌍으로 하는 질환으로 

주거환경·삭생활 등의 웬인으로 인해 근래 들어 

자주 발생하며 또한 치료하기 힘든 질환으로 인 

식되고 있다. 『說文解字注』에서는 “해, f용염、也”I) 

라 하여 천삭올 숨이 가쁜 것으로 인식하였고, 『

素問·至률要大論』에서는 “諸擾瑞U圖, 皆屬

於上‘”2)이라고 하여 上部의 질환임을 밝히 

고 있다. 한편, 張介寶은 P制足을 『素問·至될要大 

論j의 문장을 인용하여 설명하편서 “諸氣體擊,

皆屬於뼈. 講擾n밟n뭘, 皆屬於上. 랩평” 上, 皆屬於

火.”3)라고 하여, U밟을 氣가 上術하는 질환으로 

뼈와 上部에 관련된 질환으로 火의 범주에 넣을 

수 았음을 설명하고 있다‘ 『內經』과 帳介實의 I’굶 

어l 대한 인식에 대해 많은 醫家들도 이와 유샤 

한 견해를 견지하고 었다. 다만, 댐의 원인에 대 

* 교산저자 ; 方.iE均, 尙志大學校 韓醫科;t學 源典醫史썰敎 
室,

1l 許옳? 『說文빼字往』, 夫星文化社, 1990, 56쪽. 

2) 洪元植 『病校 윌f감內經素問J, 東洋뽑쩔랬f究院 出!없社, 
1981, 304쪽 

3) 李志庸 主編, 『張景돕醫學全뿔;·景fl;全뽑」, 녀3國中뽑藥出 
版社 2002, 1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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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재시되었고, 특히 『素問·

經111차~IJu체』에서는 II펴의 원인, 주된 장부, 전이되 

는 장부에 대해 독득한 견해가 재시되고 있다. 『

*'범 씬JJ폐lj폐』에서는 II밟의 윈인애 대해 정신적 

요소콸 포함시켰고, II밟이 딸생하는 장부에 대해 

서도 !Jr/i에 국힌시키지 않는 등 다양한 견해를 

제시함으쿄써, II밟~.il'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고 할 수 있다. 그라나 l댐의 원인파 그에 따라 

II밟아 나타나는 장부, 그리고 전이되는 장부와 관 

련펀 zt i:l:f~家둡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각 주식가윤의 견해플 살펴보고, 논자의 견 

해관 재시히1 보고자 한다 

II 本論

~·~~liH·쐐Jlr찌lj;폐』에서는 h」j앓의 ||밟올 제시하면서 

다음파 같이 섣명하고 있다. 

是以夜行, 배II없出於웹, !£、氣}힘Mm. 有所禮恐, l댐 

出jj샌T, i'f'.氣환)j방. 有所짧;잉;, JI밟出於뼈, l(f氣傷)~、.

度7}<.狀사, JI넓出於띔뱃骨. 

(이야한 까딘으보 밤에 움직이번, II해이 띔에서 발 

생하고, l'f:Jifl.가 ))r/1딸 i생달게 합니다‘ 높은 곳이l서 떨 

어서 두피윤이 있으면 II해은 川에서 발생하고, 浮‘氣가 

)J”1륜 해 진니다 꼴라고 두라응-이 있으떤, II밟이 !Mi에 

서 발생하고 1·f:a11.가 心을 손상합니다 불을 건너다 

헛디뎌 념어지띤 II없이 꽉파 ·려’에서 발생합니다.)4) 

이 문;상애 대해 『값問校뽑』에서는 II해올 DIK으로 보 

아야 힌다는 견해플 새시하고 있으나5) 대부분의 용흉 

家-\:i'이 II짜I~、으또 이해하고 었으므로, 본 논문에서도 

|해꾀、과 관떤된 것으보 섣명해 보고자 한다, 

이 문장의 특정은 각각의 원인에 I니라 II밟을 쁨ffF→· 

)J1/i와 핀편시켜 선멍하고 있고, 아올라 Jiili·)]~' .. 心으로 

4) i:lliJl:{11'(, 『쉐校 l4'Wi1AJ땐$111]』, Jlfff↑안심빠究i>J\; 出Ju)씨l., 
1981, %쪽. 

5) ilJ싸 'i' 던안삼|파, iii]'」C챔작」”i'c W:f'.1’’ I' i디'rW 
l\;fl,\r니 .11\1~~ ”|’ 1995, 3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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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됨을 설명하여 II밟아 五J熾과 모두 관련이 있음을 

설영하고 있다. 그라나 이에 대한 주가들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또한 “度水앉什, l범出於뽑與업·”에서 

는 션이되는 장부가 없는 것에 대한 설명이 없다. 이 

에 먼저 각 주가들의 견해를 살펴보고, 논자의 견해 

를 밝혀 보고자 한다‘ 

1. 주석가들의 견해 

1) 是以夜行, 則혜出於뽑, j'f氣病뻐. 

CD 是以夜行, 則II밟出於賢 

서녁에 돌아다니면 탬이 뿜에서 발생하는 것에 대 

한 주석기들의 견해는 대략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王샤6).吳댐7).張介흉8)은 夜半은 l품이 士

하는 시기로 뽑이 자연으로부터 氣룹 받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 훨동을 하게 되면 쁨이 수고롭기 때문에 

탬이 뽑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둘째, 馬빼 

는 저녁은 營氣가 깊러지는 시간인데 이때 활동을 

하면 營氣가 깊 c·1 지지 못하고, 그 결과 陰不足으로 

탬이 l휩에서 발생한다고 보았다_9) 셋째, 張志碼10). 高

上宗11).돼天雄12)은 띔은 갈무리릎 주관하는 장부인 

6) 郭핑春 主編, 『 /Ji帝까j經素問校注』, J\L\:;術生出|싸社, 1995, 
3~5쪽, 

“업王h 夜, 氣合떠외찾, i'ilt夜行則P씨꾀、씨從업出 i.U. ” 
7) 係패1J1, 方|괴紅 點校, 『퍼\'i\'fi'J經$1감l*r±』, ·fJ"J\~出|따社, 

2001, 1C3쪽 

“뿜受氣3 1n. 1收夜行배했骨해따, ”밟iJ\i 뿜 ” 
8) 張介줬, 『젓Q씬』, 人R術또出!따社, 1980, 않0쪽 
“’업캅초陰t11, 陰受숭vf夜, 夜行메勞骨傷|쓸, Mi:瑞出f업.” 

9) !I,돼, 1·14,帝內經素뻐Jil펀發쐐』, /\民術生出|싸띠, 1998, 
164쪽, 

“是以뿜!챔少|찮, 짜i氣夜行j |;승, 휩’if\(以’I~而養, 〔갓낌·夜而行, 
HI]~해息씨出f’품 ” 

10) .國다], )j向紅 꽤校, 『 \;'(’l

2002 206쪽 

“업힘X子, i떠氣王/UJ 많, 夜行떼’섭氣外떼, j收n밟出} 업.” 

11) 짜國't', 方向紅 點校, 『합I땀內經素問直Wr』, 텔%出J:RH., 
2001, 156쪽, 
“平A之氣, 제lf 經HI&, 勞옛uu해急, 則k:'ll~I&失젠, 是以夜行했 
베u, 氣不|꺼ii밟, 則II밟出f 업.” 

12) 배天채, 『素問補해』, 'cf[행짧했科}£出m)패 ' 1991, 155∼ 
156쪽, 

“可見一H之有夜半, 뺑-예之有.주, 此|낸氣밟f줍f止, 1화ii\ 
{서寂, |쓸|해f外, 陽껴U' 內, 人與티然相!JI#.而1>&;氣亦相U흰內 
}뻐 /&휩찮生者, 춰lffiJllcH:!, 無}장짜J엽·, 無j힌~M값之비‘ 今夜
• j 때초fl해, UIJ체J骨之勞累ufJi11. ’염在←→'F王·, 在→日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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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저녁에 활동을 함으로 인해 賢이 갈무리를 못하 

게 되고 그 결과 賢氣가 外池되어 n밟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i~氣病뼈 

ii'氣病뼈에 대한 주석가들의 견해는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王째은 氣가 음란해져 木→火

→土→金→水라는 정상적인 五行의 순서를 어기게 

되어, 거꾸로 師를 병들게 하는 것으로 보았다,13) 둘 

째, 馬藏14)와 胡天雄15)은 子Jr 虛하면 母의 氣를 j뻐 

하기 때문에 賢의 母藏인 뼈가 병드는 것으로 보았 

다. 셋째, 吳昆16)과 張介實17)은 賢少I쫓服o] 위로 師

中으로 들어가가 때문에 師가 맹드는 것으로 보았마‘ 

넷째, 張志願18)과 高士宗19)은 賢을 本, 細를 未로 인 

식하여 本얀 띔에 이상이 생김으로 인해 末언 뼈가 

병드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2) 有所탤恐, 瑞出於맨, j~氣害牌.

@有所圍恐혜出於~f 

이 구절에서 먼저 언급할 부분은 “恐”에 매한 문 

제이다, 王{Jj(.은 “恐生於Jff”20)이라고 하여 恐과 M의 

관련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내 꺼波元簡은 恐은 賢

夜半, 故夜行而n옮, 則氣出手뽑‘” 
13) 郭꿇春 主祝, 『뀔?%’內經素멤校注J, 人民衛生出|없社, 

1995, 305쪽. 
“夜行賢勞, l펙규디瑞息, 氣l£不次, HIJ1힘U벼也 ” 

14) 馬時, 『붉帝內經素問注쩔發微』, A民衛生出版社, 1998, 
164쪽. 

“Hili薦之母者, 子氣受찮, 上千子빠, H벼Jtli病뭘‘” 
15) 胡天雄, 『素問補識」‘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1, lfi:i쪽 
“夜行而P制 뽑氣不藏, f룹氣§£亂則9힘受病, 子虛則짧母氣也 " 

16) 孫國rti, 方向紅 點校, 『합帝內經素問吳注』, 學행出~El社, 
2001, 108쪽. 

“i:f氣, 氣有餘而땀j勝倒J현、也. 病뼈, 뿜少陰之DilU:λ師中, 
n밟氣上편 !}퍼苦之也.” 

17) 服介양, 『갯없!떤』, Af\Ci한*.出}없꾀I:, 1980, 53D쪽. 
‘'fi'氣者, [쓸傷則陽勝, 氣j쁘f흘뽕、il1. II벼뿜댐母子之藏, 폐少 

1찮之職上入뼈다', 故댐tl:\千뽑則病뽑手빼” 
18) 孫國中, 方向紅 펴~tJ(, 『혜션상內f찜素「벼集任』, 學J~出1:ixwrr.,

2002, 206쪽, 
“뽑쩔本, n며뭘末, 뿜氣上遊, 故l£j易'flifj也‘”

19) 孫國中, 方向紅 點校, 『훤땀內經素問l 解』, 學짧出版社, 
때01, lfi:i쪽, 

j‘뽑hi!,木, IJilil꾀末, l&i'E'氣病J;ifi, 失其常옷 ” 
20) 郭짧春 主編, 『뀔땀內經素問校注』, AJ;\;;衛生出!없社, 

1995, 3(5쪽 

「素問·經HI짧I]論』의 五藏n밟에 대한 考察

의 志임을 언급하연서 王째의 주장이 무엇을 근거하 

였는지 알 수 없다고 하였다.21) 胡天雄은 恐이 Rf과 

관계가 없다고 분명히 제가하면서 愁로 바꿀 것을 

주장하고 았다.껑) 이와의 다른 주석가들은 이 문장 

을 설명하면서 “恐”字를 붙여 설명하고 있지만 “團”

字에 관점을 맞추고 있을 뿐, “恐”에 대한 섣명은 없 

마. 이로 볼 때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순간적으로 두 

려움이 발생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題”라고 볼 

수있다. 

이 구젤에 대한 주석가들의 견해는 대체로 일치하 

고 있다 즉 王꺼(23) ‘吳昆잉)·張介寶25).張志爛%)·高士 

宗27) 등은 모두 높은 곳에서 떨어질 경우 節을 손상 

하고, 節은 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댐이 府에서 발 

생한다고 보았다. 이에 비해 馬時는 血이 不納하기 

때문으로 보았고,잃) 胡天雄은 높은 곳에서 떨어질 

경우 游血이 생기게 되어 n밟아 땀에서 발생한다고 

보았다.왜) 

21) 빠波元簡‘ 『素問識』, 人民衛‘生出版社 1984, 138쪽. 
“簡按恐, 껑賢志‘ 玉댐生fllf, 未知何據, 댐家亦?;詳.” 

22) 胡天雄 『素問補識』, rp國醫藥Ht!<:出j없社, 1991, 1~쪽 
“下文j有所驚恐’, 此不當又有뻔?하 恐亦無關fH꾸也. 「靈
樞 • 쩌氣藏府病形』篇, ‘有所댄!!쩔, 惡血留內 若有所大엎, 
氣上而不下, f휠f腦下, 則傷Dt.’ 據)l:t, 知恐字當是愁字之
誤, g혐짧修血‘ 愁致氣述, 皆Iii용딴. 此忍字*[]前文짧恐ι 
勞的핀字;!'§應, 콰、亦愁il1. ” 

23) 郭露春 主編, 『퍼帝內經素問校住』, Am합生出|뻐끼ii, 
1995, 305쪽, 
“恐生於l!t, fl합월%%血, 因而휴O댐, 故l±ll~lfftl」” 

24) 孫團며, 方向紅 및왜;£, 『펴帝內經素問吳注J ‘ 學mW!tli社,
2001, 1〔 8쪽 

“u풍傷節‘ §%屬子llt, I&~원恐U밟出늑f-llt.” 
25) 錫介寶, 『햇없옆』‘ A民衛生出版社, 1980, 많0쪽, 
“有所볕뺑而젠者, f易il'.i:itfl血‘ 故P옮l±lflff.” 

26) 孫國中, 方向紅 點校, 『햇w內經素問集注』, 쩔쩌出j없itd:, 
2002, 2α7쪽 
“쩔則傷혐'J, 觸~Pi뭘Ht, 故鼎出THt,”

27) 孫國,,,, Ji/피紅 폐校, ''lih)','fλ1첸쉰!”l〔쉴”’,, 웰짜出lt~ii\I, 
2001. 156∼ 157쪽. 

“有所댄恐, 因댄而內恐也, 階f흉%%, ”꾸主ij']j, 뿜n없出手l!t. ” 
28) 馬時, 『펴帝內經素問注좁짧微』, Afi(,fi'i生出)~iffd:, 1998, 

164쪽 
“有所댄맺而恐, HIJ없iret受i흉 血亦不納, 其P해息內出千)Jf. ” 

29) 胡天雄, r素問藏꿨』, 다」國醫藥科技:±II폐t, 1991, 156쪽. 
“下文‘有所짧恐’, 此不當又有뻔恐, %밍亦無網'fllt也‘ 『靈
樞 ’ %氣藏R양病形』篇, ‘有所댐壓, 惡Jfil띔內 若有所大忍,
氣上而不下, 積子뼈j下, 則f흉llt. ’ 據Jl:t, 짜[恐字當是愁字之 
誤, 땐留佛血, 忍致氣팽, 皆足f흉Ht. JI:~愁字和前文t않f앉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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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氣휩싸 

i휴j(.害JJ맹에 대해서는 王샤30) ‘馬9환1). 吳昆32).帳 

介賞33).냈표、꽤34).1받上宗35) 등의 모는 醫家들이 모두 

木克二l;의 관계묘 섣r생하고 있다 

3) 有所驚恐, l댐出於師, ¥'f氣傷心.

d] 有}ijf짧恐 II해出於,nn 

l)J:.은 “짧AIJ{、無所倚, 피I~無所歸, 氣亂)J때中, 故II없 

出於JJfli111. ”JG)라 하여, 놀라는 것으로 인해 心神이 歸

싸할 곳이 없게 되고 氣기 JJ띠며에서 어지러워지기 

때문에 II펴이 JJ떠에서 발생한다고 보았다. 馬時.rn. 吳

파38),값介줬:l9) ‘帳志꽤찌)·高士宗41) 등 여리 주석가들 

은 +째의 견해플 따르고 있다‘ 다민; 張介寶과 高士

꺼&n0샤、字m11m" J↓、亦짧며” 
30) 갖J\째春 ± .. 빠~. 『WM'’아j經꿇rtn校꾀i』, A~깜I生出I~社, 

1995, 3~5쪽, 
“}什木낯·it 펀;빠土넨 ” 

31) 꾀씨, u \Q헤이j씬素li1JiJ떻發做ι 人£\!;術'lll\J폐 I, 1998, 
164쪽 

“ llf*1.!Jtf!.i, i'd':ilil.카§士-‘’ }에被힘혈 ” 
32) f,f,I폐이'· 方까l紅 괜校, 『\Q'J'i,’끼、-1m찜핑짜l핏往』, ·땅}[/Jjj~)따{. 

2001, 애8쪽 
“i''f*(펀'iW‘ 木1'!1-l:Uι”

33) 파介갔, u ~뼈쁨』, AKJ!ii生出뻐떼, 1980, 530쪽 
‘, lff!i~이£H1J펴"1"11~' .. 木乘士tl1.” 

34) {연|행1111, )]向*[ 꾀校, r퍼'i'il'‘찌經꿇!HJ쟁~i土』, 웹J~ll\Jillliit, 

2뼈, 207쪽. 

“木빠~:·1,, h向센 !1'.'iK, 'lil'’써이9잎l~ll꾀直柳』, 텔깃[出)~~ffi:L, 
2001, 157쪽 

“”|-木j!J’l애, ,'&i'E~ι;!;:JI애, 엇;其·1ir돗,” 
36) 폐il~i春 +.찌1i, 『 :W써;;/?얘젠꽃llfJ校rl'..n, AKt\ti1:ilil따피l:, 

1995, 3C:i쪽‘ 
37) !.!&떠, rt다'.ll'/AJk:'Jl;}i‘|잉Ji1filfuf微』f 人l\'.십\{'./;∼ WJ~;ff±, 1998, 

164∼ 165쪽‘ 
“右께jj앙써1띠j恐1 j쌍HIJ!j\(i/iL, U해꾀‘써WiJJf/i,” 

38) 孫|펴 11•, }j[피紅 ll!lil앗, U퍼냄5’씨엠素멈J~it』, 쩔쩌出版社, 

2001, 108쪽‘ 
“1생!!lhh11il!!, 氣쩌L 'flit씨', 收II넓出j )Jill.” 

39) 싸介줬, 6‘서폐〈』, AR:.l~'.i’'EWILJx社, 1980, 530쪽 
“짧싼떼”“~~ci.1xi값, llili滅~\\,, i'itP~뿜WfJJili. ” 

40) 孫l꽤<!•, )j[li]ki[ 쐐校, 「퍼체’l시經素l:iJf$i主], 웰쩌出版체d" 
2002, 207쪽 

‘1빡HiJ~,\펴L, 故II꽤'1\llh!i.” 

41) 孫뼈<11, hi피紅 뾰校, r윌wV-1앤素mm흩짜』, 웰J~tl:\Jilll까|, 
2001, 157쪽. 

“감}까체앉 |시J\1;Jfu‘!샤恐띠, 1lH씬ljlj짜쨌內亂, lfi)J主짜 放瑞
W'Jlh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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宗은 삐와 氣의 관계, 즉 “뼈藏氣”와 “뼈主氣”의 내 

용을 언급함으로써, 본 구절에서 II밟이 빠에서 발생하 

는 이유플 더욱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2) i:t:氣{몽心 

王써(은 “.않A1J神越, 故氣많‘反傷心롯,”42)라고 하여 

놀라게 되면 心神이 歸{奇할 곳이 없게 되어 神이 안 

정되지 못하고 외부로 發越하기 때문에 心을 傷한다 

고 보았고, 馬時43). 吳찮44). 張介賣%) 등도 王샤의 견 

해를 따르고 있다. 한편, 張志總46).高士宗47)은 )뼈가 

心의 덮개라 된다는 인식아래, 뼈가 병들면 뼈가 덮 

고 있는 心에 病變이 생길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4) 1度水股사, n밟出於賢與骨. 

본 구절에 대한 주석가들의 견해는 대략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었다. 첫째, “波水”에 초점을 맞춰 이 

해하는 것이다 王l水48J이 이라한 견해블 견지하고 

있는데, 물을 건너게 되면 지〈원;의 !fE氣에 노출되고, 

水폈。l 웹파 通하기 때문에 ||밟아 띔에서 발생한다고 

설멍하고 있다 둘째, “빠水”는 뿜과 관련시키고, “歐

w’는 骨파 관련시켜 이해하는 것으로 馬時49). 吳

퍼%))·眼介實Sl) 등이 이려한 켠히l륜 견지하고 였다 

42) 郭띔春 主編, 『펴씌;;βj經素rJJ校往』, AR-;術生ili~띠페, 
1945, 30!1쪽. 

43) 馬떠, 『뀔해’씨經素問注짧發微』, 人L\↑합生WI없파1:, 1998, 
165쪽, 

“心無所依, 神無JiJT歸, 所ijjf흉行, ·~、反傷띔.” 
44) 孫l행if, 方떼紅 點校, 『혀ffiil'Jk:펌素問핏注』, 學짧出때社, 
때01, 108쪽. 

“·C械神, 빼亂ttlJ””人, i없i초氣傷心‘” 
45) 帳介짧, 『짧經』, AIX;↑힘生出l없td:, 1980, 530쪽, 

“.c,滅빼 收if氣傷之 ” 

46) 孫國디\ 方[Ii]紅 폈校, 『펴헤S’!지찜팎問集住], 웰}~出版社 
2002‘ 207쪽 

‘'JI퍼者心之펌, j없(£氣{룡,c,、 ” 
47) 孫圓/II', 方向紅 Wii:W, 『 \lj'념fff~핑*"'1直얘￥』’ a설깡iWJJ뻐꾀 

2001’ 157쪽 . 
“inn링心之蓋, 16:1£氣f찢,c,、, 失其렴’옷.” 

48) 郭罵春 主編, 『i피해’內經素問校注」, A民쩌生出l따社, 
1995, 305쪽. 

“i웠氣通l품, 骨, 업±.Z, I&度水빠ff、, n밟w휩與骨옷 ” 
49) ‘펀時, 「퍼*內經*Fr검?主품짧i많』, A民衛生出,~~社, 1998, 

165쪽‘ 
“i따7}J!!ld~. 水通규二웹, 앉{사용HIJP해tl:lf‘업與骨.” 

50) 孫댐매, 方向;r,1 劉校, 『w帝內經素問吳it』, 떻}[lf:jj:fufd:, 
2001, 1C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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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波水”의 경우는 王째의 견해블 따르면서도, “骨”

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없什”를 骨과 관련시켜 셜 

명하는 것이다, 셋째, 胡天雄은 勞累의 산물이라고 

인식을 하여, 물을 건너는 과정에서 급박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 원인이 되어 빼이 賢에서 발생하 

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마.않) 

한편, 高士宗은 치않水”를 “夜行”보다 섬한 것으로 

엔식하여 夜行으로 인해 賢에서 발생하는 端在보다 

본 구절외 t度水로 인해 賢에서 발생하는 빼提을 더 

심한 것으로 이해하고 었다 또한, 다른 구절에서는 

병의 전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본 구절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생략된 이유를 “不能上合手師”라고 

밝히고 였다‘않) 

2. 논자의 견해 

五藏댐과 관련된 『素問+~왜없IJ論」의 문장은 病困

과 관련 장부에 대한 주젝가들약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또한 病이 전이되는 장부와 관련된 의견도 일 

치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병의 전변에 있어서 각각 

의 주석가들아 일관성 있는 설명을 하지 않고 있음 

으로 인해 의문점을 유발셔키고 있다 또한, “鴻水歐

사, n밟出於賢與骨”의 경우 병의 전이가 생략되어 문 

장의 일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부분의 醫家들 

이 이에 대한 언급을 생략하고 있다. 이에 논자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본 문장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특 

히, 해의 원언에 대해서는 陰虛·氣虛·有짧의 원인올 

제시한 朱震亨의 이론54)을 중심으로 조명해 보고자 

“度, i度同 펄氣通子뿜, W;_{↑傷手骨, 故P없出馬” 

51) 眼介賞, 『찢M찢』, 人民術生If,)없社, 1980, 530쪽. 
“水氣通규二f뽑, 1!*:1r傷f骨, 故P해出馬.” 

52) liJl天써L 『素r.rJ빼識』, rp[펀짧햇N技1±1!뻐피I:, 1991, 156쪽. 
“度, 今當V「波‘ 없사, 形容쓸慢急追之意, 否則不致f"P밟 『
께氣藏府病形』篇, ‘If出入水則傷웹 ’ 據兩1'傷뿜的J)j(因對 
JlilJ, 則知P뽑與仔, 同-意義, 껴6是勞累的屋物,” 

53) 孫國띠, 方向紅 點校, 「혀帝內經素R검直解』, 學짧出版Jfd:, 
2001, 157쪽, 
“波J]\fi5W, 則영XII연且鷹, 甚f夜行, 故P옮出子f합與骨.” 

54) 朱震亨, 『升‘잖醫集 • 升앓‘L、j皮 • 댐十五」‘ A民偉i生ti:\!없 
社, 1993, 254쪽. 

“P해病, 氣虛, 陰E엽l 有俊. 凡久n밟之쩔未發, 宜挑正氣寫主,
E發用攻컨{월主. 氣I없短氣而n옮, 甚不可用뿜寒之藥, 火氣

『素問·經HJ없IJ論』의 五藏鼎에 대한 考察

한다 

1) 是以夜行, 則혜出於뽑, ¥'.f氣病師.

많은 醫家들이 설벙하였듯이 夜半은 賢이 주관하 

는 시기이고? 이 시기에 뽑은 閒藏을 통해 陰精을 기 

르게 된다. 『素問,四氣調神大論』에서 쪽三月을 I챔藏 

이라 하고, 이 시기에는 외부 활동을 줄여 氣가 魔하 

지 않도록 하는 것이 “養藏之道”라고 설명하고 있는 

데, 본 문장의 의미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즉, 저녁에 

활동을 하게 되면 閔藏을 못하게 되어 陰精을 기를 

수 없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陰虛한 상태가 되는 것 

이다 그렇다면 夜行o] 원인이 되어 P밟이 督에서 발 

생하는 것은 朱露亨이 제λl한 댐의 원인 가운데 “陰

虛”와 관련이 있마고 할 수 있마. 

한편, 품氣가 師를 병들게 하는 것에 대책서는 

다음과 갇이 설명할 수 있다. 뽑은 閔藏을 주관하게 

되고, 뼈는 收敏을 주관한다. 즉, 뼈가 수렴한 결과물 

을 賢이 받아 저장하는 것으로, 뼈와 띔은 모두 |쏠化 

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빠와 賢은 

陰化과정의 두 축인데, 그 가운마 한 축인 賢에 이상 

이 생김으로 인해 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有所禮恐, R밟出於府, i'E氣害牌

앞 단락에서 언급하였듯이 “恐”에 대해서는 王꺼〈 

을 제외한 다른 醫家들이 의미를 두고 있지 않고, 판 

波元簡파 胡天雄은 “恐”을 잘못 배속한 것으로 설명 

하고 있다. 이에 논자도 본 문장에서의 II밟의 원인을 

“團”에 초점을 맞춰 설명해 보고자 한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게 되먼 節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體內어} 病血이 생기게 된다 游血이 생기게 

되면 氣血 운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條이 발생할 여건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높은 

곳에서 떨어져 생긴 댐은 朱震亨이 제시한 댐의 원 

인 가운데 “有폈”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 

다면 높은 곳에서 떨어져 佛血이 생김으로 엔해 발 

생하는 端oJ H에서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 

盛故也1 宜팽짧揚加千網場 有짧亦短氣π]~없. F용處, 당小 
頻下火起, 衝於上瑞者, 宜降心火補l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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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바와 같이 저녁이 되면 血은 바으로 歸하게 

되어, RT 이 m을 藏하게 된다 그러므로 따血이 생기 
게 되면 Rl藏Jin.의 기능에 이상이 생겨 JI밟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素問·Uli要精微論』에서 “H뼈博堅而 

R, @,/j·、淸, 常病l뺑若博, 因血在|씨下, 令)\11밟進.”55)이 

라고 하였는데, 이 경우가 본 문장의 내용과 부합되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높은 곳에서 떨어져 생 

긴 船m이 반드시 |씨下에만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 

으나, RT파 Jin.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어 H이 主하는 

|씨下에 '~Jin.이 있는 것으로 설명한 것이고, 이로 인 

해 II해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i팔氣가 깨!촬 띈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醫家들이 

五行의 相克관게플 바탕으로 하여 “木克土”로 이해 

하고 었다 이에 대해 박찬국 교수는 때이 #行 순환 

을 시작하려 할 때 씨l로부터 設氣의 j폈養을 받게 되 

는데, 메 이 손상됨으로 인해 牌의 設氣가 퍼지지 못 

하게 되어 깨l가 뽑를 엽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56) 

논자는 이 주장을 바탕으로 논의를 좀더 진행시켜 

보고자 힌다, 川은 減베작용올 통해 生→K→化→收

→滅의 오행 순환 기운데 가장 처음을 담당하게 된 

다. 여기서 發낸이라는 것은 겨우내 띔에서 갈무리하 

고 있던 탬을 끄집어내어 전선으보 돌마준다는 의 u] 

셀 가지고 있다. 불콘, 精이 댐P셨으l 氣化작용을 통해 

전신으보 분포되지만, )ff 의 i&fLi따작용이 첨부되지 않 

으면 윈휠힌 情의 분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한 

펀, 샘陽파 RT 은 땀에 갈무리되어 있는 精을 전산으 
토 분포시키는 가능을 할 뿐만 아니라, 씨가 폈氣릎 

전선으또 퍼지게 하는 작용에도 영향을 u] 치게 띈다. 

그퍼므쿄 府Jin.이 쌓여 H‘의 기능이 약화되면, **氣가 

전선으쿄 펴지지 못하야 )씨l기 휩플 입게 되는 것이 

다. 

3) 有所짧恐, II해出於JJ$, i'f氣傷心,

겠항恐하게 되면 氣가 평散되거나 下원되어 제 궤도 

꽉 얼델하게 된다. IJ!fi는 氣괄 길무리하고 주관하게 

55) 애、)마jl(, 『쉐校 i폐;;씨씬素llfJ』, 束}￥짧젠liffJE싸 出|싸피| , 
1981, 58쪽 

56) 사n1핸l’ 『!\\JUI!:‘ |폐끼;;!' i다ιj 
!띠}혀’ 1998, 2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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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감정이 생기게 되변 氣

가 갈무리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뼈의 收敏가능 

과 關降기능이 제대로 작용되지 못하게 되어 端이 

뼈에서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는 朱震亨이 제시한 

n옮의 원인 가운데 “氣虛”의 경우에 해딩 된다고 볼 

수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뼈는 收敏기능과 關降기능 

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여러 가지가 있지 

만, 논자는 心과 관련시켜 설명하고 이를 통해 뼈에 

서 생긴 II밟이 心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규명해 

보고자 한다. 心과 師는 위치적으로 횡격막 상부에 

위치하면서 陽中之陽(心)과 陽中之|양(뼈)에 배속이 

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心은 火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火는 갖上과 發散이라는 속성을 가지게 된 

다. 그런데, 인체의 상부에 위치하고 있는 心이 지니 

고 있는 火는 본 속성대로 씻上과 發散의 직용만 있 

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상부에 위치한 火가 아래로 

내려가 하부의 水와 만남으로써 體內의 水火많j齊 상 

대가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러나 心火는 그 자체적으 

로는 밑으로 내려가는 역할을 수행할 수 없고, 뼈의 

도움을 얻게 되는데, 삐는 |찮氣를 수렴시키고 i애降시 

키는 기능을 통해 心火를 아래로 끌고 내려가게 되 

는 것이다. 이와 같이 心과 師는 나란히 횡격막 상부 

에 위치하여 서로 상반된 기능을 발휘하면서 체내의 

정상적인 水升火降에 일조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 

므로 뻐에 병변이 생기게 되면 JIX做파 調降기능이 

저하되고, 그 결과 心에 영향을 u] 치게 되는 것이다. 

4) 뼈水많사, P밟出於뽑與骨. 

물을 건너게 되면 인제는 水펴의 쩌氣에 노출이 

된다. 많은 醫家들이 지적하였듯이 水뭔은 뿜파 通하 

므로 뿜을 손상시키게 된다. 그리나 水펴이 I품파 通

하기 때문에 II밟이 뽑애서 발생한다고 설맹한다면, 夜

行으로 인해 賢에서 발생하는 II밟과 구별이 되지 않 

는다 이에 대해 高士宗은 夜行보다 심한 것으로 보 

았고, 胡天雄도 使勞가 쌓이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 

는 물을 건너면서 접촉하게 되는 水펄의 페氣와 그 

파정에서 생기는 과도한 육체적 활동으로 인해 l뿜精 

이 純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물을 건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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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kl寫의 5ffi氣에 저촉이 되고, 또한 賢精이 모손되 

는 상황을 겸하고 았으므로, 외부에서 감수한 펼쩌는 

댔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지게 되고, 賢精의 모손은 

陰虛익 상태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갱우는 朱震亨이 저]시한 隔획 원인 가 

운데 “陰虛”와 “有寂”의 경우를 겸한 갱우에 해당된 

다고볼수 있다 

한편, 본 구결은 다른 藏으로의 전이에 대한 설명 

이 빠져 있다 이에 대해서 모든 醫家들은 설명을 생 

략하고 있고, 오직 高士은또 “f能土合-TW”E「고 설 

영하고 았다. 그러나 圖士중 역사 “까지能上合주뼈,.의 

원언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논자는 高

士宗의 주장에 근거하여 논의를 진전시켜 보고자 한 

마. 본 구절은 댐의 원인에 대해 水펼之쩌와 뽑精不 

足이라논 부분을 겸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러냐 주된 

원인은 물을 건념으로써 감수하게 되는 水폈之別라 

고 할 수 있다. 펴은 그 성질이 留휩하는 성향을 가 

지고 았마. 우리는 “鴻熱”이라는 용어들 자주 사용하 

는데, “ i첼熱”의 약디l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하나는 펄이 흉~?I뿜됨으로 인해 熱로 化하는 경우를 

놓짧이라고 부르게 된다 。‘와 같oj i휠은 잘 行하7-j 

봇하고 蠻뿜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바로 폈의 

이러한 성질 때문에 週水에 의해 賢어l서 발생하는 

n밟은 한 곳에 머물러 있게 되고 다른 藏으로 전하지 

않는 것이다‘ 

III. 結 論

『素問·*뿜|없I)論』의 표L藏瑞과 관련된 주석가들의 

해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夜行으로 l냄이 합에서 발생하는 젓에 대해 

서는, 저녁에 활동을 하여 賢이 수고롭게 된다는 

주장, 營氣가 길러지지 못하여 陰不足의 상태가 

된다는 주장, 그라고 賢氣가 外池되기 I때문이라 

는 3가지의 견해가 병존하고 있다 한편, 찮氣病 

師에 대해서는 師가 병들어 오행순서를 거슬러 

병이 전이된다는 주장, 子f훤하면 母氣를 뻐한대 

『素問·經m없lj論』의 五藏n해에 대한 考察

는 주장, 賢少陰服이 Hm9=1으로 入한다는 주장, 

賢과 뼈를 本末의 관계로 인식하는 주장이 병존 

하고 있다. 

둘째, 떻恐으로 n밟이 H에서 발생하는 것에 대해 

서는 대부분의 醫家들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節을 傷하기 때문에 맑과 관련지였다, 이에 비1 해 

馬時는 “血不納”, 胡天雄은 “ill血”을 주장하고 

있다. 4氣害牌에 대해서는 모든 醫家들이 “木克

土”로 이해하고 았마 

셋째, 驚恐으로 n밟아 9떠에서 발생하는 것에 대해 

서는 뼈藏氣, 麻主氣의 인식아래 놀라제 되면 氣

가 어지러워치가 때문에 뼈에서 뼈아 발생한다고 

보았다. ii氣傷心에 대해서는 놀라게 되변 心神

。l 歸倚할 곳이 없기 때문에 心으로 맹이 전해 

진다는 주장과, 뼈가 心의 덮개이기 때문에 뼈의 

병이 心으로 전해진다는 주장이 였다. 

넷쩌, i度水股什로 탬이 賢에서 발생하는 것에 대 

해서논 水펄之別가 얻흥과 通하기 때문01 라는 주 

장, 없사로 骨아 傷하기 때문이라는 주장, 勞累

의 갤윌物이라는 주장이 병존하고 있마‘ 

야어l 대해 논자는 본문의 내용을 朱震亨이 저l 

시한 P밟의 원인, 즉 “陰虛” “氣虛” “有평”과 핀 

련하여 살펴보았고, 병의 전이에 대해서 다룬 각 

도로 규명해 보았다‘ 

첫째, 夜行을 하게 되면 精이 저장되지 못하여 

“|뚫虛”의 상태가 될 수 있다 한편, ‘합과 JJ채는 

閒藏과 收劍의 71 응을 수행하71 때문에 1찮↑'t과정 

의 두 축인데, 그 중 한 축이 병들면 다른 한 축 

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賢의 병이 ”며로 전해 

지는 것이다. 

둘째,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爾血이 생기는데, 

昨은 藏血하는 가능어 았어 血과 밀접한 관련이 

였으므로 瑞아 맑에서 발생하게 되고, 이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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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셋”과 관련이 았다. 한편, 땀은 뼈池기능이 있 

어 精과 錄氣플 전신으로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 

하게 되는데‘ 따이 병틀변 牌가 줬氣를 전달하는 

과쟁에 영향블 '.Jl 치가 때문에 n의 t용이 牌로 

전해지거l 딘다. 

셋째, 놀라게 되면 氣가 傷散·下隔되어 제 궤도 

블 일탈하게 되고, 그 결과 氣를 파하는 뼈에 영 

향을 끼치게 되므로 댐이 M떠에서 발생하고, 。l

경우는 “氣虛”와 관련이 었다. 한펀1 II며는 收敏·

째降 가능을 통해 心의 l場氣를 아래로 전달해 

주는데, 뻐가 l청옮으로 인해 心의 陽氣카 아래로 

내려오지 못하여 心이 손상되는 것이다. 

넷째, 波水~사는 가(l눴;Z那가 인채플 침범하게 

되고, 또 고}도한 활동으로 l접精이 모손되는 것을 

殺하고 였다‘ 그리므로 |]밟아 I띔과 업’에서 말생하 

고, 이 정우는 “有淡”과 “|쏠虛”플 겸하게 된다 

한펜, 써은 留휩하는 성질이 있기 때푼에 다른 

빠으로의 션 =>l 가 콸생하기 많게 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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